
필름에 한옹호
- 여전히 쓸 만한 필름 카메라 -

얼마 전까지 만해도 카메라 쓸 일이 있으면 필름을 사러갔지만 요즘은 CF카드를

사러간다.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디지털 카메라가 시장

을 장악하기까지 채 5~6년 정도 밖에는 걸리지 않은 듯하다. 디지털이냐 필름이냐

를 가지고 논쟁하던 것도 참 새삼스럽다. 이제 프로 사진가든 아마추어 사진가든

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은 10%가 채 되지 않을 듯하다. 기술의 발전뿐 아니

라 형자본의 마케팅은 우리의 세상 보는 방법까지도 바꿔놓은 것이다.

이상엽 / 다큐멘터리 사진가

사진의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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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름이냐? CCD냐?

“그럼 당신은 무얼 쓰는가?”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. 사람

들은“프로사진가는 당연히 필름을 사용”하겠거니, 또는

“작품은 여전히 필름으로 하지 않나?”고 한다. 하지만 나

역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다. 작업 분량의 약 70% 정도

일 듯하다. 하지만 여전히 한쪽 어깨에는 필름 카메라가 들

려있다. 요즘 연재하는 네이버의 인터넷 포토에세이나 블로

그는 말할 것도 없고 신문이나 잡지의 인쇄용 사진까지 디

지털 카메라로 찍은 파일을 이용하면서, 굳이 필름을 사용

해 현상과 인화라는 귀찮은 과정을 거치는 필름카메라를 들

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?

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의 화질이 아직은 필름

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기술적인 한계에 있다. 화소수가 2천

만 화소를 넘어가고 있지만 중형필름의 해상도에 비하면 아

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. 특히나 1미터 가까운 형 프린트

를 보여줘야 하는 요즘의 사진계의 풍토로 볼 때도 해상도

문제는 여전히 디지털 카메라의 남겨진 숙제다. 게다가 디

지털 사진은 여전히 현실에 가깝다기보다 색상과 입체감에

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. 최근에는 필름의 맛을 내기 위한

특정 필름‘모드’가 장착되기도 하지만, 이 역시 아직은 더

욱 진보된 기술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.    

그러나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가 재현했던 사진 이미

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. 아니 조만간 넘어설 것

이다. 하지만 그런 때가 와도 절 풀리지 않을 숙제가 있

다. 그것은 피사체를 하는 사진가의 태도이다. 필름 카메

라는 하루 종일 열심히 찍어도 10롤을 넘지 못한다. 컷 수

로 360컷! 디지털 카메라로는 한 시간 작업량도 안 된다.

중국 산둥성 칭다오 코닥 트라이-X



그리 보면 우리는 필름 카메라 시 에 비용의 노예 든지,

디지털 카메라 시 에 이미지를 남발하고 있던지 둘 중 하

나는 진실일 것이다. 

여전히 필름 카메라가 존재하는 이유

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필름 카메라는 한 컷 한 컷 넘어

갈 때 마다 빛을 철저하게 읽고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

다. 피사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. 그리

고 한 장을 찍는다. 이런 상황은 사진에 한 사진가의 자

세를 아주 진지하게 만들어 준다. 그리하여 필름 카메라는

“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 조급히 이루어야 할 무엇이 아니

라‘느림’으로 완성된다”는 교훈을 준다. 저명한 평론가이

자 작가 던 수전 손택은 카메라에 해 이렇게 언급했다.   

“카메라가 정 해지고 자동화되며 정확해질수록, 사진가는

스스로를 무장해제 시키거나 자신은 사실상(온갖 카메라 장

비로) 무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충동에 빠지게 되며,

근 이전의 카메라 기술이 낳은 제약에 스스로 복종하고

싶어 한다. 훨씬 투박하고 성능도 덜한 기계가 훨씬 흥미롭

고 표현력도 풍부한 결과를 가져오고, 창조적인 우발성이

일어날 여지를 더 많이 남겨준다고 믿으며 말이다.”

지금 카메라 중고 시장에 가보면 예전에 그리도 비쌌던 쇼

윈도의 명당자리를 디지털 카메라에 내주고 뒷켠에서 조용

히 먼지를 쓰고 있다. 하지만 당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

카메라가 그리 쉽게 사라지겠는가? 디지털 카메라와 동급

의 성능을 지닌 필름 카메라는 이제 가격이 1/5 밖에는 안

된다. 디지털 카메라로는 필름 값을 아낀다지만 폭락한 필

름 카메라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필름을 사용하는 것은 또

어떨까?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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